
장성택 계열의 '숙청자 명단'을 지방 조직에 배포 

 

◇당 행정부 과장의 총살 통보, 관련자 대량 추방 시작 

설을 앞둔 북한에서 장성택 계열 인맥 숙청이 계속되고 있다. 장성택이 부장으로 

있으면서 세력의 거점으로 삼았던, 조선로동당 행정부의 과장이 총살된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북한 북부 양강도 행정 직원이 아시아프레스와 통화에서 전했다. 

(이시마루 지로) 

양강도의 행정 직원인 이 취재협력자는, 당과 보위부(정보기관)의 간부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정리하면 총살된 것은 최병히(나이 불명). 평양의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보내온 '삭제명단'에 적혀 있었다고 한다. 

"중앙당에서 장성택 관련자로 숙청된 사람의 삭제 명단이 지방 조직에 보내왔다. 

그중에 행정부 과장 최병히라는 이름도 있었다. 당 간부로부터 '그는 총살, 

숙청됐다'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행정 직원은 전해 왔다.  

중앙당에서 인사 변경이 있을 경우 지방 당조직에도 통보되지만, '삭제 명단'은 인사 

이동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른바 '숙청자 명단'이라고 한다. 

장성택이 부장으로 있던 당 행정부는 작년 11월 핵심 간부였던 리룡하 행정부 

제 1부부장과 장수길 행정부 부부장이 처형된 후 장성택까지 이르는 대숙청의 

도화선이 되었다. 과장이었던 최 씨는 언제 처형됐는지 불명이지만, 장성택의 

손때가 묻은 행정부의 인맥을 제거한 숙청 인사의 하나였다는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장성택 관련 3,000명을 산간 오지에 추방 

장성택 계열로 여겨졌던 사람들이, 계속 지방으로 추방되고 있는 것 같다. 행정 

직원인 이 취재협력자가 조사한 결과, 장성택 파로 몰린 사람들 약 3,000명이 이달 

중순 이후 평양 등에서 추방됐다고 한다. 양강도는 압록강을 경계로 중국과 접하는 

북부의 산간 지역. '도시인 혜산과 국경 가까이가 아니라, 산간오지인 백암군(양강도 

백암군) 등에 분산 배치됐다'라고, 이 협력자는 증언했다. 

백암군은 고지의 농촌지대로 주로 감자가 생산된다. 필자는 몇 번인가 백암군 

출신과 대화한 적이 있지만, 이 지역 주민의 절반 가량은 다른 지역에서 추방된 

사람이라고 한다. 

한편, '3대까지 말살한다'등의 소문이 난무하는 장성택 친족에 대한 숙청 범위는 

현재 직계 가족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관측이 무성하다. 북한 북부 국경 지역에 

사는 다른 취재협력자는 지난달 말, 아시아프레스와 통화에서 이렇게 밝혔다. 

"내가 사는 ○○군에 장성택의 조카 며느리였던 여성이 추방돼 왔다. 주위의 

소문에 의하면 장 씨의 친척은 총살되었지만, 며느리는 원래 다른 집안사람이라고 



(이혼시켜) 지방에 추방했다는 것이다. 내가 보기엔 그녀는 37살 정도. 원래 여기 

군 출신으로, 추방되고 나서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특별히 처벌된 것은 없고 

직장에 출근하고 있다" 

취재협력자들에 의하면 장성택과 연결되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와 숙청은 아직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북한에서는 보통 이러한 대규모 사건에 즈음해서는 

무조건 당과 보안기관은 물론 모든 조직이 총화를 거쳐 종결한다고 한다. 

'각 조직에 총화를 위한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고 행정직원인 

취재협력자가 말했다. 


